
글 문예진  사진 조채은

➊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인 백남준아트센터 

➋	백남준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제1전시실

➌	율곡(2002년). 율곡 이이를 형상화한 로봇➊

백남준, 그의 삶과 예술적 여정

백남준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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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전시관, 열 개의 이야기

입구의 거울 문을 밀고 들어가면 곧바로 제1전시실

이다. 제1전시실에서는 지난봄부터 <사과 씨앗 같은 

것>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전시는 백남준이 태어난 

1932년부터 그가 타계한 2006년까지의 일생이 정

리된 연보와 29점의 작품, 생전의 백남준과 인연이었

던 16인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프로젝트로 이뤄졌

다. 각 인터뷰는 영상과 함께 이어폰이 준비되어 있

어 그들의 기억 속 백남준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보고 

듣고 참여하는 전시 속, 백남준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한 발짝 더 깊이 다가가 본다. 

제1전시실을 벗어나 2층으로 올라가면 제2전시실이

다. 제2전시실에서는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의 

예술정신을 이어받아 동시대의 다른 미디어 아티스

트들의 활동과 작품을 연구 및 수집하는 것을 하나의 

미션으로 하고 있다.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  

전시는 그 연장선으로, 아홉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한다. 피아노와 인터뷰, 비디오와 드로잉, 퍼포먼

스와 인공지능 등 저마다의 흐르는 시간이 다양한 형

식으로 작품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은 생전 실험적이고 창의적

인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예술가이자 과학자이

며, 철학자이자 엔지니어였으며 현재까지도 ‘가장 현

대적인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미디어아트의 개척자로서 그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한 백남준의 삶과 예술을 기억하고자 2008년 

경기도와 백남준이 함께 건립했다. 용인시 기흥구 경

기도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하며 주변의 한국민속촌, 

경기국악원과 함께 용인 G-뮤지엄파크를 형성하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다. 여

러 겹의 거울 구조로 되어있는 웅장한 외관은 긴 곡

선을 이루는데, 이는 피아노를 자주 활용했던 백남준 

작가의 작품들처럼 그랜드피아노를 표현한 것이다. 

그는 생전 백남준아트센터를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이라 불렀다. 그의 생애와 작품, 그가 전하고자 했던 

미래의 사유가 건물 안과 밖에 존재하고 살아 숨 쉰

다. 그가 오래 살았던 집이자 살아 숨 쉬는 집, 오래도

록 살아갈 집을 천천히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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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사유하는 예술가 

전시 관람을 마치고 입구의 액세스홀에서 상영하는 

<우리 시대의 명인, 백남준>을 감상한다. <우리 시

대의 명인, 백남준>은 1992년에 제작한 백남준의 예

술세계를 조명하는 MBC 다큐멘터리이다. 다큐멘터

리에서 백남준과 그의 가족, 미국의 큐레이터들은 백

남준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들려준다. 또한 그가 뉴욕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으로 행위예술을 하는 모습, 뉴

욕 작업실에서 피아노와 텔레비전을 연결하여 연주

하는 모습 등 그의 다양한 일상을 연이어 보여주며 

현재의 관점에서 그의 삶을 바라볼 기회를 준다.

33분 46초의 러닝타임 끝에 백남준은 특유의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죽고 나서 비디오미술관을 운

영하는 데 쓰려고…”라 말한다. 30여 년 전 그가 소

망했던 비디오미술관에 앉아 그의 지난 생애와 미래

를 듣는다. 새로운 미디어인 비디오의 잠재성에 주목

했던 아티스트 백남준. 그가 네모난 프레임에 잡아둔 

시간과 그려온 미래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곳에 함

께한다. 

➍	제1전시실에서 29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➎	네모난 프레임에 잡아둔 백남준의 시간

➏	TV물고기(1975).  어항과 텔레비전을 중첩시킨 작품

➍

➎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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